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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국어 학습의 목표

w [지문 독해력] 읽고, 멈춰서, 생각한다. 무엇을 말하는지(What), 왜(Why) 그런지, 어떻게(How) 될지 이해하고 납득한다. 

w [선지 판단력] 독해한 정보를 토대로 선지의 정오를 의심하고(추론), 명시적 근거를 확인(서치)하여 답을 확신한다.

w [실전 운영력] 80분의 시간 압박이 들어오는, 긴장된 상황에서도 평소 실력을 발휘하고, 시간과 멘탈을 관리한다. 

w [개념·어휘] 먼저 알아두어야 할 지식들은 최대한 확보해둔다. 무언가를 지식적으로 ‘몰라서’ 틀리는 일은 없게 한다.

  2. 지문 독해 도구 (독서)

w [납득·처리] 제시되는 모든 내용에 대해 ‘당연하네’, ‘그럴 만하네’, ‘그렇겠네’ 등의 반응을 최대한 보이려 한다. 잘 안 되

면, 표면적 의미라도 처리하여 표시·메모로 요약·정리한다.

w [추상·구체] 복잡하고 난해한 텍스트를 ‘나만의 말’ 또는 ‘이미지’로 바꿔서 받아들인다. 구체적으로 나열된 정보는 추상

적으로 요약하고, 추상적으로 제시된 정보는 구체적인 수치·사례를 들어 이해한다.

w [연결·구분] 유사한 범주에서 나타나는 정보들은 묶어주고, 대립하는 범주에서 나타나는 정보들은 나누어준다. 같은 흐

름에서 제시되는 것은 같게, 다른 흐름에서 제시되는 것은 다르게 바라본다.

  3. 지문 독해 도구 (문학)

w [상황·심리] 문학 작품에는 잉여 정보가 많음을 알고, 핵심 주제(중심 상황·심리)에 따라 독해를 진행하도록 한다. 이때, 

각 인물이 가지고 있는 중심 심리를 파악하고, 이에 기반하여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요약한다. 

w [표면·이면] 글자에 담겨 있는 상징적·함축적 의미를 잘 모르겠을 때는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, 글자부터 똑바로 읽는다. 

스스로 도출해낼 수 없는 이면적인 의미는 선지에 맡긴다. 

w [연결·구분] 유사한 범주에서 나타나는 정보들은 묶어주고, 대립하는 범주에서 나타나는 정보들은 나누어준다. 같은 흐

름에서 제시되는 것은 같게, 다른 흐름에서 제시되는 것은 다르게 바라본다.

  4. 선지 판단 도구

w [추론·의심] 선지를 가볍게 쭉 읽어본다. 지문의 주제·핵심과 선지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높은지 낮은지 따진다. 관련

성이 높을 경우 해당 선지는 적절할 가능성이 높고, 반대인 경우 해당 선지는 부적절할 가능성이 높다. 

w [서치·검증] 지문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확보하여 정답을 확신한다. 선지의 참·거짓의 근거가 되는 ‘글자’를 찾는다. 주관

적인 생각만으로 답을 결정짓지 않는다.

w [분절·판단] 하나의 선지가 꼭 하나의 물음만을 가지지는 않는다. 선지가 길고 복잡할수록 하나의 요소씩 끊어가며, 차

근차근 분절적으로 판단한다. 

  5. 실전 운영 도구

w [차분하게 독해하기] 평소의 0.5~0.7배속으로 읽고, 멈춰서 생각한다. 그래야 평소에 하던 생각을 할 수 있다. 

w [분류하며 전진하기] 1~2번 봐서 모르겠으면 바로 ☆표 문항으로 분류 후, 전진한다. 절대,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.

w [중요하면 정리하기] 중요한 내용들은 간략하게 여백에 정리하며 읽고 푼다. 기억에만 의존하려 하면 안 된다. 

w [꼼꼼하게 확인하기] 감으로만 정답을 결정하지 않는다. 정답 선지만큼은 지문에서 명시적 근거를 확인하여 표시한다.

w [자신있게 운영하기] 쫄지 않는다. 모든 것은 예견했던 상황이고, 그 상황마저 잘 대처할 수 있다고 강하게 자신한다.

  + 선지 구성 원리

w [상충] 지문과 내용이 반대되는 경우, 선지는 부적절하다. (A → ~A)

w [무관] 있지 않은 말을 언급하는 경우, 선지는 부적절하다. (∅ → A)

w [호응]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호응을 이루지 않는 경우, 선지는 부적절하다. (A이면 B → A이면 C)

w [원인] 제시된 원인이 잘못된 경우, 선지는 부적절하다. (A 때문에 B → C 때문에 B)

w [선후] 앞뒤 순서가 잘못 뒤바뀐 경우, 선지는 부적절하다. (A에서 B → B에서 A)

  
수능국어 핵심 도구 총정리


